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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에서 말하는 ‘세 명의 신비주의자’는 페르시아 수피 시인 루미와 독일의 로마 

가톨릭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, 그리고 스페인의 랍피 모시스 드 레온이다. 중세 인

류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이 세 사람이 베니스에 있는 선술집에서 만나 소위 말하는 

심야토론을 벌이는데, 토론의 목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영

성을 발견하여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다. 그리고 

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위대한 스승들은 각자 상상의 날개를 최대한 펼친

다. 

이 세 사람은 비록 출신 국가가 다르고 정치·경제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

으며,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걷는 영적인 길

이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에 닿아 있고, 그 순례의 길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

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. 특히 세 명의 신비주의자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, 자신

들의 생각을 공유한 적도, 서로 조율한 바도 없지만 중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

에게 적용할 수 있는, 시대와 시공을 초월한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

상상에 의한 이들의 만남이 주선되고 성사된다. 

  독자들 또한 이 세 사람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,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가르침

을 받고자 하는 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. 왜냐하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들의 

대화나 강의, 논문 등의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화가 ‘지금, 여기’에 있는 

‘나’의 상황에 맞아떨어지고, ‘나’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. 말

하자면 이들은 과거형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대

화의 현실감과 생동감이 그대로 살아있다. ‘선술집’에서 만나 상상의 대화를 나누는 

이 세 명의 신비주의자들 주변으로 독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.


